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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조군집은 해양생태계의 1차 생산자뿐만 아니라 해양생물 
서식지로 생태학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유로 
해조류 생산량이 감소하면 해양환경이 황폐해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Janiak and Whitlatch, 2012; Satheesh and Wesley, 
2012). 그리고 고착성의 특징으로 환경 지표생물로도 활용되
고 있으며(Worm et al., 2000; Wells et al., 2007; Scherner et 
al., 2013),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해양산성화가 해조
류의 생장과 분포 그리고 군집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Augyt and Shaughnessy, 2014). 따라서 해양생태계 
일차생산자이며 중요한 해양서식지 그리고 환경 지표생물 역
할을 하는 해조류의 종다양성과 군집구조에 대한 자료를 축적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Orfañidis et al., 2001; Diaz-Pulido et 

al., 2011; Roleda et al., 2012). 우리나라의 국토는 반도이고, 동
해안은 해안선이 단순함에 비해서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안선
은 극히 복잡하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남해안은 부산광
역시 해운대구 달맞이 고개 정상인 고두말에서 135°로 그은 선
과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갈두산 땅끝탑의 해남각에서 225°
로 그은 선 사이의 남측해역으로 구분하였고, 서해안은 해남각
에서 225°로 그은 선의 북측해역으로 정의하고 있다(KHOA, 
2021a; 2021b). 남해안과 서해안의 해안선은 전형적인 리아스
식 해안을 이루고, 조석 간만의 차는 서쪽으로 갈수록 점차 커
진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1981년 12월 23일 14번째 국립공
원으로 지정되었다. 공원구역은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에서 여
수시 돌산면에 이르며 면적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가장 넓고, 
공원내에 섬이 약 400여개가 있을 만큼 섬이 많은 곳이기도 하
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구역에 따라 8개 지구(흑산/홍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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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금/도초 지구, 조도 지구, 소안/청산 지구, 거문/백도 지
구, 나로도 지구, 금오도 지구, 팔영산 지구)로 구분되어 있다
(KNPS, 2021).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서 남서해안 해조류에 관한 연구는 해
조상, 생물량 및 수직분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Oh et al., 
2002; Choi, 2008; Kwak and Huh, 2009; Park et al., 2009; 
Yoo et al., 2015; Heo et al., 2017). 특히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Park et al. (2009)과 Oh et al. (2016)이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동부와 인접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서는 Choi (2008), Ahn et al. (2013) 그리고 Oh et al. (2015) 등
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전남 완도군과 진도군에 속하는 다도
해해상국립공원 지구 중에서 조도 지구와 소안/청산 지구를 중
심으로 해안에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조성과 우점종을 근거로 
해조군집 특성을 파악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생육하는 
해조류 자원의 보전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전라남도 완도군과 진도군에 위치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개 지구(조도지구, 소안·청산도지구)를 대상으로 4개 정점을 조
사지점으로 선정하여 2012년 5월과 9월까지 3회에 걸쳐 정성 
및 정량 조사를 실시하였다(Fig. 1). 해조상 조사를 위하여 조사
지역 조간대에서 출현하는 해조류를 채집하고 현장에서 아이
스박스에 넣어서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동정에 필요한 재료의 
일부는 건조표본을 만들었으며, 동정 작업 중 내부구조를 관찰
하기 위하여서는 수동으로 절편을 만들어 현미경으로 검경하

였다. 다만, 본 조사에서는 세균으로 분류되는 남조류와 홍조
류 중에서 민산호말류(melobesioidean algae)의 채집 및 동정
은 고려하지 않았다.
우점종을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인 조사로는 현장에서 해조류 
생육 상한선부터 하한선까지 줄자를 이용하여 조사지선(line 
transect)를 설치하고 50 cm×50 cm 방형구(10 cm×10 cm의 
소방형구 25개로 구획)를 연속적으로 놓아 가면서 각 방형구
에 출현한 해조류의 피도(coverage, C)와 빈도(frequency, F)를 
기록하였다. 피도와 빈도는 상대피도(relative coverage, RC)와 
상대빈도(relative frequency, RF)로 환산하고 이들의 산술평
균으로 중요도(importance value, IV)를 산출하였다(Saito and 
Atobe, 1970; Brower et al., 1998). 해조상의 특징을 해석하는 
지표로는 C/P 값(Segawa, 1956), R/P 값(Feldmann, 1937) 및 
(R+C)/P의 값(Cheney, 1977)을 이용하였다. 해조류의 각 분
류군별 목록은 한국 해조목록의 분류체계(Kang, 1966, 1968; 
Kim et al., 2013)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홍조류 중 민산호
말류(melobesioidean algae)는 제외하였다.

결   과

종조성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개 지구 4개 정점에서 총 86종의 해조
류가 출현하였으며, 분류군별로는 홍조류 59종, 갈조류 17종 그
리고 녹조류 10종이 출현하였다. 조사정점별로는 소안·청산도
지구의 완도 정도리에서 총 69종(녹조류 7종, 갈조류 15종, 홍
조류 47종)으로 가장 많은 해조류 출현이 나타났으며, 인근의 

Fig. 1. A map of sampling sites in the 2 islands of Dadohaehaesang National Park, south coast of Korea.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조군집 103

화흥포에서 66종(녹조류 6종, 갈조류 11종, 홍조류 49종), 조
도지구 창유리에서 65종(녹조류 7종, 갈조류 14종, 홍조류 44
종) 그리고 조도지구 여미리에서 60종(녹조류 4종, 갈조류 17
종, 홍조류 39종)으로 적었다. 조사시기별로는 7월에 총 79종
(녹조류 9종, 갈조류 16종, 홍조류 54종)으로 출현종수가 많았
고, 5월에 60종(녹조류 5종, 갈조류 14종, 홍조류 41종) 그리고 
9월에 53종(녹조류 6종, 갈조류 13종, 홍조류 34종)으로 적었
다(Table 1).
전체 해조류 분류군별 출현비율은 홍조류가 68.60%로 다른 

분류군 보다 출현빈도가 높았으며, 갈조류 19.77% 그리고 녹
조류가 11.63%로 낮았다. 정점별로는 소안·청산도지구의 화흥
포에서 홍조류 평균 출현비율 74.11%로 가장 높았고 조도지
구 여미리에서 62.50%로 낮은 반면, 갈조류의 출현빈도는 평
균 31.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녹조류는 창유리에서 평균 
10.83%로 높았고 여미리에서 낮았다.

우점종

남서해안 조도와 완도의 조사정점에서 해조류 피도와 빈도를 

Table 1. The number of marine benthic algal species investigated at the four sampling sites, south coast of Korea

Taxon
Jodo District Soan▪Cheongsan District

SumYemiri Changuri Hwaheungpo Jungdori 
May Jul Sep May Jul Sep May Jul Sep May Jul Sep

Chlorophyta 1 3 3 3 5 5 4 3 1 4 5 3 10
Ochrophyta 12 15 12 11 12 8 11 7 4 11 9 7 17
Rhodophyta 26 30 21 28 32 20 34 33 16 33 36 22 59
Total 39 48 36 42 49 33 49 43 21 48 50 32 86

Table 2. The importance value (IV) of dominant species investigated in the four sampling sites, south coast of Korea

Monthly
Jodo District

Yemiri Changuri
Species IV Species IV

May
Ulva australis 25.40 Gloiopeltis furcata 19.30
Sargassum fusiforme 22.55 Gelidiophycus freshwateri 13.20
Sargassum thunbergii 20.55 Sargassum thunbergii 13.00

Jul.
Sargassum fusiforme 29.70 Ulva australis 22.90
Sargassum thunbergii 24.55 Chondracanthus intermedius 12.65
Ulva australis 16.90 Sargassum thunbergii 10.85

Sep.
Gelidiophycus freshwateri 19.05 Ulva australis 19.85
Ulva australis 14.60 Sargassum thunbergii 19.15
Chondracanthus intermedius 13.65 Chondracanthus intermedius 18.75

Monthly
Soan·Cheongsan District

Hwaheungpo Jungdori
Species IV Species IV

May
Gloiopeltis tenax 19.75 Chondracanthus tenellus 25.40
Gloiopeltis furcata 16.90 Sargassum thunbergii 15.75
Symphyocladia latiuscula 12.00 Ulva australis 10.45

Jul.
Gloiopeltis tenax 24.80 Chondracanthus tenellus 22.60
Sargassum fusiforme 16.20 Ahnfeltiopsis flabelliformis 22.60
Symphyocladia latiuscula 14.50 Ulva australis 15.10

Sep.
Caulacanthus ustulatus 31.10 Corallina sp. 44.10
Ulva australis 30.25 Sargassum fusiforme 13.90
Gelidiophycus freshwateri 20.00 Chondria crassicaulis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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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산출된 중요도(IV)는 조사시기와 정점에 따라 상이
하였다. 먼저, 조도지구 여미리에서는 5월에 구멍갈파래(Ulva 
australis), 7월에 톳(Sargassum fusiforme) 그리고 9월에 애기
우뭇가사리(Gelidiophycus freshwateri)가 조사시기별 가장 높
은 중요도로 분포하였다. 인근의 창유리에서는 5월에 불등풀가
사리(Gloiopeltis furcata), 7월과 9월에 구멍갈파래의 중요도가 
높았다(Table 2).
소안·청산도지구 완도 화흥포에서는 5월과 7월에 참풀가사리

(Gloiopeltis tenax) 그리고 9월에 애기가시덤불(Caulacanthus 
ustulatus)의 중요도가 높았으며, 인근 정도리에서는 5월과 7월
에 돌가사리(Chondracanthus tenellus)의 중요도가 높은 반면, 
9월에는 산호말류(Corallina sp.)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해조상 지표

지역 해조상을 해석하는 지표로 흔히 갈조류에 대한 녹조류의 
비(C/P ratio; Segawa, 1956), 갈조류에 대한 홍조류의 비(R/P 
ratio; Feldmann, 1937)와 갈조류에 대한 홍조류와 녹조류를 합
한 값의 비(R+C/P ratio; Cheney, 1977)가 이용되는데, 본 조사 
지구에서 R/P값의 평균은 3.18 그리고 (R+C)/P 값의 평균은 
3.63으로 나타나서 혼합 해조상을 나타내었다.

고   찰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의 2개 지구(조도지구, 소안·청산도
지구) 4개 지점에서 2012년 5월, 7월 및 9월까지 각 지구별로 
3회에 걸쳐 실시한 해조류의 조사 결과는 녹조류 10종, 갈조
류 17종 및 홍조류 59종으로 총 86종의 해조류가 채집 관찰되
었고, 조사기간에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해조류는 녹조류 잎파
래(Ulva linza) 1종, 갈조류 바위수염(Myelophycus simplex), 
톳(Sargassum fusiforme) 및 지충이(S. thunbergii) 그리고 패
(Ishige okamrae) 4종 그리고 홍조류 애기우뭇가사리, 참산호
말(Corallina officinalis), 작은구슬산호말(C. pilulifera), 애기
가시덤불, 부챗살(Ahnfeltiopsis flabelliformis), 진두발(Chon-
drus ocellatus) 및 참보라색우무(Symphyocladia latiuscula) 7
종으로 총 12종이었다. 2개 지구에 속하는 완도와 진도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최근에 조사되어진 해조류는 Lee et al. (1983)
이 진도에서는 116종을 기록하였고, Choi et al. (1994)은 자은
도에서 92종, 조도군도에서 114종 및 소안군도에서 124종을 보
고하였다. Park et al. (2007)과 Oh et al. (2005)은 신안군 무인
도서의 하계 조사에서 63종을 기록하였다. Park et al. (2009)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하계 해조상에서 총 81종의 해조류 생육
을 보고하였고, 특히 본 조사지역과 유사한 진도에서 65종을 기
록하였다. Yoo et al. (2015)는 진도군 금갑의 해조상에서 56종 
그리고 Heo et al. (2017)은 진도군 병풍도에서 27종 및 완도군 
여서도에서 37종의 해조류를 기록하였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Choi, 2008; 
Park et al., 2009; Ahn et al., 2013; Oh et al., 2015, 2016)과 종

조성을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나지만 지점별로 비교하면 유사
한 종조성을 나타낸다(Table 3). 즉, Oh et al. (2016)의 해양국
립공원의 생태학적 평가에서 진도군 남동리에서 97종 그리고 
완도 소안도에서 77종을 보고하여 본 조사 지역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해조류 종조성
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 시기와 횟수에 그리고 조사 범위의 
확장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서 해조류 피도와 빈도를 바탕으로 산출된 중요도

(IV)를 산출한 결과 조사시기와 정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
이기는 하지만, 조도지구(여미리, 창유리)에서는 5월에는 구멍
갈파래 및 불등풀가사리가 우점종, 7월에는 톳 및 구멍갈파래
가 우점종 이었으며, 9월에는 애기우뭇가사리 및 구멍갈파래
가 우점종 이었다. 
소안.청산도지구(화흥포, 정도리)에서는 5월에는 참풀가사리 
및 돌가사리가 우점종 이었으며, 7월에도 역시 봄과 동일하게 
참풀가사리 및 돌가사리가 우점종 이었고, 9월에는 애기가시덤
불 및  산호조류가 우점종 이었다.

Park et al. (2009)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진도 및 신지도지역 
하계 조사에서 지충이, 참보라색우무 및 납작파래(Ulva com-
pressa)가 우점종으로 기록하였고, Yoo et al. (2015)은 지충이, 
패, 구멍갈파래 및 우뭇가사리(Gelidium elegans)가 우점종으
로 기록 하였다. Oh et al. (2016)은 진도 남동리에서  지충이가 
우점하고, 완도 소안도에서는 톳, 구멍갈파래 및 패가 준우점종
으로 기록하였다. 해조류 군집에서 우점하는 종을 중심으로 선
행된 연구와 비교하여보면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Ahn et al. (2013)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 조간대지역 해산식
물상을 조사하여, 중요도에 의한 우점종으로 지충이, 톳 및 작
은구슬산호말 등을 기록하였다. Oh et al. (2015)은 한려해상국
립공원에서 구멍갈파래, 지충이, 모자반(S. fulvellum), 괭생이
모자반(S. horneri)  그리고 작은구슬산호말이 우점 한다고 하
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자들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조사 시기
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남해안의 대표적인 우점종의 유사성
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정점별 해조군집의 분포 특성으로는 먼저, 조도지구 여
미리에서 갈조류 뜸부기(Silvetia siliquosa)의 군락이 관찰되

Table 3. A comparison of species composition of algae in Hally-
eohaesang and Dadohaehaesang National Park, in the south coast 
of Korea

Taxon Chlorophyta Ochrophyta Rhodophyta Total
Choi (2008) 10 30 49 89
Park et al. (2009) 13 22 46 81
Ahn et al. (2013) 18 40 87 145
Oh et al. (2015) 15 41 89 145
Oh et al. (2016) 27 40 126 193
This study 10 17 59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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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뜸부기는 과거에 비해서 생육이 크게 감소하여 지속적
인 보호와 관찰이 요구되는 종으로 향후 보존대책이 시급한 실
정이다. 창유리에서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거머리말(Zostera 
marina)의 군락이 형성된 지역으로 해양서식지로의 가치가 큰 
지역이었다. 소안·청산지구 정도리는 해조류가 번무한 지역으
로 다른 조사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털지누아리(Polyopes 
lancifolius) 및 홍조류 참가시속(Hypnea) 식물이 넓게 분포하
였다. 넓게 형성된 암반과 조수웅덩이가 잘 발달된 지형적 특징
으로 해조류 자원보존에 적절한 지역으로 사료 된다. Yoo et al. 
(2015)은 해조류 조사가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에 의한 환경오
염 등으로 변화하는 연안 생태계의 일차생산자의 군집구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였다.
지역 해조상을 해석하는 지표로 흔히 갈조류에 대한 녹조류의 
비(C/P ratio; Segawa, 1956), 갈조류에 대한 홍조류의 비(R/P 
ratio; Feldmann, 1937)와 갈조류에 대한 홍조류와 녹조류를 합
한 값의 비(R+C/P ratio; Cheney, 1977)가 이용되는데, 이중에
서도 R/P 값은 수온의 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지역 해
조상의 특성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Boo and Lee 1986; Koh, 1990). 이중 특히 갈조류에 대한 홍
조류와 녹조류를 합한 값의 비(R+C/P ratio)는 그 값이 3보다 
작을 때는 온대성 내지 한대성의 해조상을, 6 이상이면 열대성
의 해조상을 나타내고, 그 중간 값이면 혼합 해조상을 나타낸
다(Cheney, 1977). 본 연구에서 지역 해조상을 해석하는 지표
인 R/P값의 평균은 3.18 그리고 (R+C)/P 값의 평균은 3.63으
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09)은 R/P값의 평균은 2.02 그리고 
(R+C)/P 값의 평균은 2.8로 기록하였고, Yoo et al. (2015)은 R/
P값이 2.22-3.14 그리고 (R+C)/P 값은 3.00-4.00으로 발표하였
다. Oh et al. (2016)은 R/P값이 2.52-4.38 그리고 (R+C)/P 값은 
3.20-5.40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와 선행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유사한 값을 나타내어 남해서부지역은 혼합 해
조상으로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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